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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에 아버지는 씨고 어 니는 고씨 분이 일상생 살아가는데 애 낳는,

것이 명 명 나단 보난 아들이 몇 명 이 몇 명 모르쿠다만 열 이를,

솟아낫 다.

열 이가 나난 날 어 운 시 이라 보리 도 립고 모든 식이 불리

못 그 시 에 살단 보난 아버지 어 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들도 이 쫄란,

나 죽억 개 죽어 는 게 다 죽언.

우에 맞이 라 명이 살고 맨 에 막내 여동생이 명이 살았는데,

이 이가 이 날엔 어 운 시 이난 도 언 고 고 얻어 도 없,

고 난 지 데가 언 동 일가 상 집이 산 동 집이 산 실히 몰라도,

동 집이 간 라 님 원 쇠도 가꾸고 말도 보곡 그 집안에 장남같이 일 도 드,

리면 얻어 엉 살고 이동생 심부름 도 곡 지들커도 해 곡 도,

어 고 래도 고 그런 심부름 면 이가 일상생 에 얻어 면

살아가는데.

그 이동생이 번 씨애 가 우 가에 질러 샘 에 간 보니 돌 아래,

허벅 날엔 니 허벅 부 둰 보난 다른 주 니가 나이 아 이.

게 고 핸 어린마 에 그걸 간 보니 돈 여 닙 간 란 게 이시난 그걸, ,

장난감 같이 자 리 삼아 이 허리에 매곰에 찬 살아가는 게 살아가난2,3

그게 막 씨 애 가 병이 난 일차일 일차일 막 아 죽도 힘도 나도 없고 나

른 게 언.

우면 귀에 굿소리만 쟁쟁쟁 북소리만 쟁쟁쟁 항상 들 가 경해도 이게 부,

모라도 이시면 굿이라도 해주고 걸 뒷 해주고 어떻게 병원에라도 데 가주마는,

부모도 없고 허니 그런 힘들어도 살아가는 루는 있다 보난 동 에 큰 굿,

막 큰데 랑사랑 햄시난 집이 굿 경 도 가고 연 힘 어 도,

맹심행 그 간 어귓담에 간 담 고망 굿 보느 난 그 날 큰 굿,

해연 시 맞이날이 연 아이고 시 맞이날 난 큰 심 새 들런

리 신청궤를 붙연 염라 막 청해 는 ,

아 어떵 애 가 에 담 고망에 사 굿 이 일월 목 난 큰.

심 이 소미고라 에 이신 애 강 앙 라 안 난 그 애 나 애 야,



요 떡이나 나 라 공싯상에 이신 떡 나를 주 떡 맥연 춤이나 춰보라 나

애 야 난 아 이 애 가 춤 추는 쁘게 춤 춴 얼굴도 쁘고 몸매도, , ,

쁘고 헌 감장 게 도는 맷 이 람에 푸 게 불 큰 심,

에 이상 게 보연,

씨애 나 애 야 이리 라 보 행 보난 그 주 니 속에 간 가 돈“ ”

여 닢이 이 ,

아이고 운애 야 니 그냥 못산다 나 이 나 심 해사 산다 양 해“ . .

라 요 연 나 굿 게이 굿 허래 라 아 그 어 니 핸 이.”

그 부 굿 겨가난 굿도 우고 연 는 것도 우고 북 드림 장 드림

징 드림 춤추는거 말명떨이 재떨이 웡 큰 심 들 막 해간 내싸가난 해 해

살단보난 이 라 도 나이가 어느 도 고 이동생도 나이들고 큰심 질 해,

가는 게 동 에 소 들언 그 애 고라 굿 해도 .

아이고 굿 해 난 라 그 그 당시에 아 래도 지 장사를 다,

고라 나 동생아 이번에는 나가가 지장사가 돈 벌엉 에는 낫이 연.

매 진 색 고리 런 색 마 고리 슴.

나가 지가 지 겡 지 행 다 에랑 주걸랑 그 해 입엉 굿도 가

고 삼천 일만 일만 삼천 이 건 북 징 양 그런거 쇠 장, , ,

해 다 에랑 느가 앞장 큰 굿 해 라 난 경 허쿠 경 해신 라.

지장사를 가고 이동생 그 굿 맡앙 가 큰 심 양어 지행 간 그

집이 강 막 큰 굿 신나게 고 공 목이 엉 신 연 양 단 어 에 감앙 안

란 막 얼 굿 막 신이 나게 노랜 난 동 망이 굿 보래,

단

아이고 씨애 나 애 야 굿 잘 햄 나마는 상 라 평안 당“

산 엇 난”

아이고 이 슨 말이꽈 애 가 그 입 양 신 어 에 감 것만 공싯상“ ”

드 탁 벗엉 놔 고 신 신 신도 이 맨 버 창에 이 신천리 연듸동산 란

높 동산 란 당 살펴보난 라 탄 간 는 엎어 불고 평안 당

엉 돛 만 헤뜩헤뜩 햄시난 나 라 나 라 이 애 가 막 통곡? ?

허 라 나를 믿엉 는 살고 나는 를 지헨 살단보난 지 곳,

인 나는 어떵행 살 햄 게 라 막 우는게 연듸동산 알러

탕 게 헛 뎐.

그 간 억울에 맺 우는 간에 헛 뎡 떨어지난 천지낙매가 씨애,

가 이 연듸동산 아래 죽어벳잰 햅 다 죽어부난 동 르 뒷날 아 새벽에. ,

보 강 보 라가당 보난 아 연 매입고 진 색 고리 입

곱 애 가 죽엉이 가슴이 달락 어 가름에 란 동 어른들 고라 아이고.

핸 단 보난 연듸동산 아래 곱닥 애 가 죽언 이쑤 난 동 어른들

몬 모다들언 이거 어떵 민 좋 거니 이 라 요 에 죽 난 시체를 건



가 어시난 삼이엔 요 간 건 다 이동생 고 씨애 고

이 신천리 연듸동산 이 산 언 산이 건 를 개 만들어. ,

그 애 들 이 장사를 장 해드린거라 시체를 감장해드 는데 아이. ,

살아가도 게가 잔 감주 잔 안해주고 사 명질도 안해주고 해3

가난 조상이 탁 를 이 종손 어른 손 티 신병이 난 아 난 막 이 료.

해도 안 낫고 굿 해도 안낫고 난 어 강 들 난 지난 이런 조상이 들엉,

이거난 큰 굿 해 뒤 열나 해 이 어른나시 굿 해 난 굿 해가는

그 아 어른 자 병 난 어른 입 탁헨 씨일월이 답 나는 부,

모조상도 아니고 신천리 연듸동산에 떨어 죽 씨일월이고 라 이 이,

우린 굶언 고 못살커난 삼맹일 일 사도 지말고 사도 지말고 질

도 지말고 안 ,

고 에 안고 안 과 같이 사맹질 라 그 놓고 잔 우리 이 나시

걸엉 잘 해주고 삼 에 번 에 번 큰 큰 굿 민 자손들 큰 상,

부자 살게 고 족 굿 민 족 사게 고 부자 내어주곡 자손이 잘 거느

주 난 아이고 어 경 헙 것이 아버지가 씨고 어 니가 고씨나,

이도 이 벋고 고집이도 이 벗고 이 벋어가는 것이,

그게 안 같이 사 맹질 는 그릇 라 나시 씨애 나시

그룻 놓고 잔 잔 걸어드리고 굿 나 심 나 그 자 궂

언 심 해난 조상이난 씨일월 나시 게 색해 강색 노랑색 랑색 해

자리 놩 안공시 이 잔 개 걸고 계란 계란 개 리곡 해 일월상

곡 큰 굿 일월상 놩 라 나시도 벌 남자 복 벌,

여자 씨애 나시 벌 해 연 마 간 마에 노란 고리나 이 간

마에 란 고리나 해 연 마 진녹색 고리 고슴 해 해놓고 막 신,

나락 만나락 일월 울리곡 경 해가는게 이도 편안행 잘 고 고 이도 잘 고

해가는게 아들간 간 이 벋고 이 벋엇 니다게 경 행 이 신 역사.

는 이런 본풀이가 었는데 재는 주도도 주시쪽 있고 귀포쪽 이

도,

내가 이 이 이상 걸어본 는 주시 쪽 는 북군 쪽드 는 씨45

일월이 신 가 별 없고 이 신천리 신 천리 리 미리 남원리 귀

포 신 효 인가 리 가면 씨일월 이신 집이 많고 이 니가 시집,

면 집이 이 시집 면 그집이가 를 들어 강 이든 고 이든 이 이든 어

도 이 니 뒤 이 벋 난 씨일월상 놩 고 이도 우 경허곡.

경 해간 신 역사 는 그런 가 있고 우리가 살아보니 씨일월이 좀 불

고.

이 요즘 살 좋 상도 어 니 분만 없고 아버지 분만 없어도 살 가 힘

든데 그 날에 톨톳 도 그리 그 시 에 어 니 아버지 죽어불고 일 도 없

고 난 가 힌 조상이라 이런 역사가 이 우리가 를 살리 우. ,



리 주도 역사 좀 슬 도 슬 이주만 좀 생각해볼 이 많 신 같아 마

씸.

열 이 난 죽고 아버지 어 니 다 돌아가 불고 니 단 이 남 니 그,

만큼 는 이동생에 내리사랑 애착심 가지고 이동생 나를 지

고 경헨 열심히 사는데 그런 조상이 그 여동생 씨애 일월 씨 망 씨일

월 벌 간 랄 주 니가 질 간 사람이 십 명이 그 우 었주

만 고 많 사람 조상이 태우니 자가 이러니 주 가 보인거라 게도, , .

보아도 안 도 잇주만 그 애 가 그게 가지고 주 니에 이런 데 허리에 창,

다 지고 다 간 게 그 조상이 탁해연 심 랜 막 신 병 주언 일차일,

어가는 거라 굿 굿 소리만 들 지고 게난 우리가 살아본 도, . ,

이 걸엄주만 그 신 병이란 게 요즘 아 암이여 여 해도 것도 고생이지만

진짜 힘든 인생 걸어 니다게.

난 그 씨일월에 본풀이도 해가민 가슴이 막 벅차고 그러니 우리가 그.

에 굿 다닐 보면 씨일월 행 추는 자도 많아 마씸 게고 씨일월 심,

난 사람도 가 이 겐 나는데 그 애 가 씨일월 조상이 신 막 게 큰.

심 당 돌아갔 면 큰 심 건데 씨일월 심 난 사람이 창

워 죽어 부니 게 내푸 질 못 덴 요런 역사도 이 마씸 게난 그만큼.

이 사이가 진짜 동냥 러 가 해도 쪽 동냥 못가고 지 데 시.

참 불 니죠 알고 보면 시집도 못가보고 그런 식 살다 돌아가 이. . .

지 도 신 역사 이 어른들이나 다에 가면 색 일월조상 나시 간색,

노란색 랑색 해 이 나시 지 갤 드 마씸 그런 역사가 이 지 도 이십,

니다 그냥 평범 집안에는 씨일월 벋 집안에 씨 아니 라도 고 이라도. ,

씨 어 니가 시집 면 그 가 이 경허민 몸지 만 드리고 는 사람. ‘ ’ ‘

낭지 만 드리고 씨일월 집안엔 씨일월지 를 드 마씸 막 맹심 고 씨일’ ‘ ’ , .

월에 역사가 좀 극 인게 많아요 슬퍼.


